
 홈 > 뉴스 > 사회

충북 문화선진도 충북 문화선진도 충북 문화선진도 충북 문화선진도 ‘‘‘‘순항순항순항순항’’’’
도립 예술단 창단도립 예술단 창단도립 예술단 창단도립 예술단 창단… … … … 찾아가는 시찾아가는 시찾아가는 시찾아가는 시····군 순회 공연군 순회 공연군 순회 공연군 순회 공연    
보은야외음악당 등 기반시설 전체 보은야외음악당 등 기반시설 전체 보은야외음악당 등 기반시설 전체 보은야외음악당 등 기반시설 전체 72727272곳 곳 곳 곳 → 91→ 91→ 91→ 91곳곳곳곳

2009년 06월 25일 (목) 22:11:10 지영수  ysji@dynews.co.kr

충북도가 충북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등 핵심전략이 

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도는 지난해 5월 19일 155만 도민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기 위해 ‘문화선진도’를 

선포하고 앞서가는 충북문화상 정립, 창조문화 동력확보 등 5대전략 11개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해 

왔다. 

우선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충북문화헌장 제정·공표와 충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

선진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미래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했다.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가 

등이 참여하는 창조문화커뮤니티구축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

해 11월 충북문화예술포럼을 창립,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아이디어 창구를 마련했다. 

특히 기업과 예술단체로 구성된 충북도메세나협회를 창립(08년 7월24일)해 올 6월 14개 기업과 예

술단체가 결연을 맺고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활발한 메세나운동을 펼치고 있다. 

지난 11일에는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도민의 열렬한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도

립예술단(쳄버오케스트라)을 창단했으며, 이달 7일 영동을 시작으로 17회의 찾아가는 시·군 순회공

연을 펼칠 계획이다.  

도는 지난해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4개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, 올해 보은야외음악당 등 

5곳, 내년엔 진천군립미술관 등 10곳을 확충하는 등 전체 72곳에서 9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. 또 

2010년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현재 지역순회 공

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문화재단 설립·운영 지원조례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. 

도 관계자는 “문화예술인은 물론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우리지역이 갖고 

있는 훌륭한 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·육성해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

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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